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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출산은 인류라는 종(Species)의 보존과 관련된 생태

계적 영향력과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가족 구

성원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의미 있고 고귀한 행위이다. 인류의 발전에도 

출산은 영향을 미쳤는데, 인간이 수렵과 채집의 시대

를 지나 농경사회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출산율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Howell 1976). 

고대에 만들어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Venus of 

Willendorf)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다산은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농경사회에서 부유한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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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INK intentions of unmarried working women in 

Seoul who are engaged in employment activities, classified by income level,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ingle female workers expressed doubts about childbirth even 

if they got married. Second, the debt of unmarried female workers wa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DINK intentions. Third, regard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partment dwelling and homeownership 

emerged as key determinants of DINK intentions. In particular, the tenure type significantly affected the 

high-income group, while the housing type significantly affected the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Fourth, 

safety and care in life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lowering DINK intentions. Fifth, while satisfaction 

with commuting conditions and working hours increased the willingness to have children, higher job quality 

among middle income female workers paradoxically increased DINK intentions. Sixth, work-life balance, financial 

satisfaction, and the possibility of social achievement and upward mobility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DINK 

intentions of middle and high income single wome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comprehensive support for young childbearing families, job retention after childbirth, flexible 

working hours, and hous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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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더 많은 자녀를 두었다(전중환 2012). 이처럼 

인간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출산은 노동 생산성 등에 

영향을 주며 사회·경제적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

되고 있는데, 2022년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0.78명

으로 떨어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

국 중 최하위에 그쳤다(OECD 2024). 2023년에는 합

계출산율 0.72로 더욱 낮아져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

록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24).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가소멸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

며, 단기적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김혜진, 서원석 2022).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2040년

까지 국내 GDP가 연평균 약 1.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유진성 2023).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

동시장 축소, 재정 부담의 증가, 투자 감소, 가계경제 

위기 등과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 저출산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까

지 출산과 결혼에 집중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좋지 못하고, 결혼 이후 임신 및 출산으로 이어지

는 생애주기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 방향은 

타당하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인하여, 결혼이 꼭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성취에 대한 높은 기회비용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Galor and Weil 1996)도 출

산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처럼 자기 삶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성향은 결혼 

후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와 같은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나타

나고 있다(장유경, 김현주 2021). 이러한 사회적 현상

을 고려할 때,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 방향

으로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이후 왜 출산하지 

않으려는지를 밀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손꼽힌다는 점(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 2024)에서 저출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현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요인 중 하나인 임금과 출산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는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남성은 임

금 분위가 올라갈수록 자녀가 있을 비율과 자녀의 수

가 우상향하는 반면 여성은 U자형으로 나타난다(함

선유 2020). 이는 여성의 출산에 있어서 소득 특성 

등의 경제적 요인, 그리고 그와 관련한 계층이동 가능

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 의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는 사회적 요인과 소득수준 등 경제적 요인

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서울

은 2023년 기준 여성 경제활동인구 249만여 명으로 

단일 도시 중 가장 많아 출산과 관련된 미혼 여성의 

의향이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지역으

로 꼽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경제적 현상을 고려해 서울에서 거주하며 

취업 활동을 하는 미혼 근로 여성의 소득수준별 결혼 

후 비출산 의향(DINK)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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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지스틱모형(Binomial Logistic Model)을 사용

한다. 본 실증분석을 통해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될 여성 근로자들의 결혼 이후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요인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여 저출산 문제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출산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연구가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에 부합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및 지역, 부동산, 근로 여성을 

중심으로 출산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도시 또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나 경제적 

특성과 출산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있다.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태완, 이경재, 이성우(2024)는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및 16개 광역시·도의 경제성

장 수준과 지역 간 경제력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군구 수준

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이 출산율 상승에 정(+)의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역내총생산과 지가변화분의 

지역 격차 확대가 발생하면 출산율에 부(-)의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휘정, 김경민(2022)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이 여성의 출

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세

종시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로 높은 육아 지원, 다른 

지역 대비 월등히 긴 육아휴직 사용기한, 세종시의 

직주근접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꼽혔다. 또한 소득 대

비 낮은 주거비 부담과 안전한 보행환경 등을 갖춘 

도시환경 역시 세종시의 출산율을 높게 하는 요인임

을 확인하였다.

김준일(2021)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

여 출산 기간까지 계속 거주한 여성과 이주 후 출산한 

여성을 구분한 뒤, 지역 환경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환경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출산율 증

가 영향의 약 65%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세대를 해당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효과에 의한 것으로 실제 출산

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이주로부터 6년 차까지 증가

하다 이후 정체됨을 밝혔다.

박관태, 전희정(2020)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이

라는 지역적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그 요인

들을 살펴보았다. 지역 특성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고, 대도시보다 농촌에서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조출생률은 대도시에서 높게 나

타났다. 세부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대도시에서는 주택매매가격, 공공임대주

택 비율, 여성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중소도시는 주

택매매가격과 취업률이, 농촌에서는 사회복지예산 

비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비율, 의료시설의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출산을 다룬 연구들은 

주거 특성과 주택 가격 등을 중심으로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다은, 서원석(2021)

은 주거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 기혼여성을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무자녀 

가구는 자가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출산 의사

가 나타났으나, 유자녀 가구는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의 차이가 출산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는 않았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 유무에 구분 없이 

모두 출산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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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점유 형태를 중심으로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

석한 김동현, 전희정(2019)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 마

련에 있어 부모의 지원이 높은 경우, 총 계획 자녀 

수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가 마련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현재 자녀 수와 총 

계획 자녀 수가 증가하였으나, 자가 구입에 부부의 

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할수록 총 계획 자녀 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주거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도 있었는데, 박

서연(2019)은 거주지역 특성과 주거 특성이 출산계획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자가 주택인 

경우와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 주택인 경우, 그리고 

주택 거주를 위한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출산계획에 

양(+)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균 주택가

격과 사교육비의 증가는 출산계획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다은, 서원석(2019)은 주거빈곤 및 주거비 부담

과 결혼·출산의 관계를 가족 형성기와 확장기 가구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가구 유형을 

불문하고 주거빈곤과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 모

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배호중, 한창근(2016)은 주택자산에 초점을 맞춰 

결혼 이후 첫 출산까지의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다. 부부의 나이가 많고, 결혼 시점에서 남편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 출산의 시기가 빨라진다는 결과

를 얻었다. 또한 자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혼을 

시작할 때 그 외의 경우에 비해 자녀를 일찍 출산하

며, 거주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자녀의 출산 시기가 

빨라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근로와 출산 간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는 근로조건이나 환경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김현동(2021)은 여성 배우자를 전업주부, 정규

직, 비정규직,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그들의 경제적 역

할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유형에서 첫 자녀 출산 확률은 전업주부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첫 자녀 출산 이후 추가 

출산 확률에 있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유형의 근로 

여성이 전업주부보다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김사현(2009)은 여성의 고용조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시간제 근로 여성보다 

전일제 근로 여성의 출산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그리고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서 근

무하는 생산직 여성은 다른 직종의 근로 여성에 비

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 외 출

산휴가는 출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육

아휴직의 제공은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결과도 파악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주거 및 거주 환경, 지역 

특성, 결혼 가구의 경제적 특성, 여성의 근로 환경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

지만 합계출산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위

기 상황에서는 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이 처한 상황 속

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지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결혼과 출산이 가

능한 연령대의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이후의 

출산 의향(특히 비출산하고자 하는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면,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혼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통근, 워라밸(Work-Life Balance), 

개인의 성취 그리고 경제 상황 등을 중심으로 결혼 

이후 비출산을 원하는 DINK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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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의 틀

1. 변수설정

본 연구는 여성의 딩크(DINK)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

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의 대

표 통계조사 자료로 서울의 도시 특성과 서울시민의 

생활상을 측정한 자료이다. 특히 2023년 자료부터 

결혼 후 출산 의향 항목이 생성되어, 본 연구의 목적

과 방향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한 표본 설정으로 먼저 출산이 가능한 

나이인 20에서 49세까지의 여성을 선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을 가임여성으로 

보고 출산율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10대

의 출산은 흔치 않은 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 서울시 연령별 분만 통계에서도 10대의 출산

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가임여성의 나이를 20에서 

49세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가임여성 중, 서울에 

거주함과 동시에 서울로 통근하는 여성 근로자를 선

정하여 총 1,452개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

의한다’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척

도(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보통’이라

는 중간점이 포함되어 있다. 리커트 척도에서 중간점

은 응답자의 태도에 중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

하다. 하지만 중간점이 존재할 경우, 주어진 질문의 

최소 기준을 충족할 만한 응답을 찾고자 별다른 고민 

없이 중간점을 선택하게 된다(Krosnick 1991; 이윤

석, 이지영, 이경택 2008). 이렇게 되면 결국 중간 

응답이 과도하게 많아져 응답자의 진정한 의사와 태

도를 측정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다(장덕현, 조성

겸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명확한 출산 의향을 확인

하기 위해 ‘보통’ 응답을 제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와 ‘별로 그렇지 않다(2)’를 출산 의향으로, ‘대체

로 그렇다(4)’와 ‘매우 그렇다(5)’를 비출산 의향으로 

코딩한 후 변수화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출산 의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혀진 변수들을 연구 목적

에 알맞게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는 크게 개인특성, 

주거환경특성, 교통통근특성, 근로특성, 여가특성, 

성취특성으로 <표 1>과 같이 구분하였다. 개인특성에

는 서울거주(서울 거주기간), 1인가구, 반려동물, 가

구부채, 가구소득, 학력, 연령을 포함하였다.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50만 원 미만은 1, 1,000만 원 이상은 

21로, 각 구간을 50만 원 단위로 구분한 범주형 변수

를 사용하였다. 학력 변수도 1은 중학교 이하, 4는 

대학원 이상인 범주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주거환경특성은 주택 유형과 점유 유형, 거주지 아

파트 가격, 공원 등 녹지 만족도, 문화시설 만족도, 

주거지역 보행환경, 야간보행 안전도를 사용하였다. 

거주지 아파트 가격변수는 2023년의 행정구별 아파

트 평균 매매가격을 하위지역(성북, 은평, 관악, 노원, 

강북, 구로, 도봉, 중랑, 금천), 중위지역(영등포, 동

작, 중구, 강동, 종로, 서대문, 강서), 상위지역(강남, 

서초, 용산, 송파, 성동, 광진, 양천, 마포) 3개의 분위

로 구분해 범주형으로 구성하였다.

교통통근특성에 포함되는 변수는 버스와 지하철 

만족도, 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약자(아동, 노인, 장

애인, 임산부 등) 배려 정도, 평균 통근 시간, 통근환

경 만족도, 통근지역, 근무지역이 있다. 통근 시간 

변수는 응답자의 통근 시간을 30분 이하는 1, 1시간 

이하는 2, 1시간 초과를 3으로 설정하였다. 통근지

역은 거주지역과 동일한 구로 출근을 1, 그 외를 

0으로 코딩하였으며, 근무지역은 통근지역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이면 1, 기타 경우를 0으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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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근로, 여가, 성취특성에 속한 변수들은 

근로시간, 직업 만족도, 여가시간, 여가생활 만족도, 

건강 상태, 재정 상태,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 사회 

성취의 본인 노력이 있다. 근로시간 변수는 법정 근

로시간을 고려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인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여가시간 변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1,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0으로 변환해 사용하

였다.

변수 단위 변수설명

종속변수 DINK 의향 명목 결혼 후 비출산 의향(1=비출산, 0=출산)

개인특성

거주기간 년 응답자의 서울 거주기간

1인가구 명목 1인가구 여부(1=1인가구, 0=그 외)

반려동물 명목 반려동물 소유 여부(1=있음, 0=없음)

가구부채 명목 가구의 현재 부채 유무(1=있음, 0=없음)

가구소득 범주 가구의 월 평균소득(1=50만 원 미만, 21=1,000만 원 이상)

학력 범주 최종학력(1=중학교 이하, 2=고졸 이하, 3=대졸 이하, 4=대학원 이상)

연령 세 응답자 나이

주거환경특성

주택

유형

단독 명목 1=단독주택, 0=그 외

연립 등 명목 1=연립, 빌라, 오피스텔 등, 0=그 외

아파트 명목 1=아파트, 0=그 외

주거

형태

자가 명목 1=자가, 0=그 외

월세 등 명목 1=월세 및 기타, 0=그 외

전세 명목 1=전세, 0=그 외

가격 범주 거주지 아파트 가격 수준(1=하위지역, 2=중위지역, 3=상위지역

공원녹지 리커트 공원 등 녹지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문화시설 리커트 문화시설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보행환경 리커트 보행환경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야간안전 리커트 야간보행 안전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교통통근특성

버스 리커트 버스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지하철 리커트 지하철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교통약자 리커트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배려 정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통근시간 범주 평균 통근 시간(1=30분 이하, 2=1시간 이하, 3=1시간 초과)

통근환경 리커트 통근환경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통근지역 명목 1=거주지역과 동일한 행정구로 출근, 0=그 외

근로특성

근무지역 명목 1=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0=그 외

근로시간 명목 주당 평균 근로 시간(1=40시간 이내, 0=그 외)

직업만족 리커트 직업 만족도(1= 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여가특성

여가시간 명목 여가 시간(1=충분, 0=불충분)

여가생활 리커트 여가생활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건강상태 리커트 0=가장 불안한 상태, 10=가장 행복한 상태

재정상태 리커트 0=가장 불안한 상태, 10=가장 행복한 상태

성취특성
계층이동 리커트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1=매우 낮다, 5= 매우 높다)

사회성취 리커트 사회 성취에서 본인노력(1=전혀 동의 안 함, 5= 매우 동의)

표 1 변수구성



서울시 미혼 여성 근로자의 딩크(DINK)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소득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 124 (2025 March)  9

2. 기초통계 분석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 결과는 <표 2>

와 같다. 종속변수인 결혼 후 출산 의향의 평균값은 

0.577로 비출산과 출산 의사가 유사한 것을 확인하

였다. 서울 거주기간은 최소 0.58년에서 최대 49년

이고, 평균 거주기간은 약 23년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비율은 약 42.7%, 반려동물을 보유한 응답자

는 약 26.2%, 가구 부채가 있는 경우는 약 35.1%였다. 

가구소득을 보면 최솟값은 100~150만 원 미만인 

변수

전체
(N: 1,452)

하위소득
(N: 301)

중위소득
(N: 808)

상위소득
(N: 343)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VIF 평균 평균 평균

종속변수 DINK 의향 0 1 0.577 0.494 - 0.588 0.574 0.574

개인

특성

거주기간 0.58 49 23.075 11.360 1.37 21.108 22.814 25.414

1인가구 0 1 0.427 0.495 2.35 0.259 0.429 0.569

반려동물 0 1 0.262 0.440 1.05 0.236 0.254 0.303

가구부채 0 1 0.351 0.478 1.12 0.415 0.350 0.297

가구소득 3 21 10.145 4.105 2.07 9.924 10.115 10.408

학력 1 4 2.943 0.290 1.06 2.850 2.944 3.020

연령 20 49 32.689 5.899 1.44 29.319 32.639 35.767

주거

환경

특성

단독 0 1 0.258 0.437 Reference 0.246 0.282 0.210

연립 등 0 1 0.350 0.477 1.40 0.375 0.335 0.362

아파트 0 1 0.393 0.488 1.63 0.379 0.382 0.429

자가 0 1 0.382 0.486 1.72 0.472 0.375 0.318

월세 등 0 1 0.237 0.425 1.46 0.203 0.261 0.210

전세 0 1 0.382 0.486 Reference 0.326 0.364 0.472

가격 1 3 1.926 0.821 1.21 1.934 1.906 1.968

공원녹지 1 5 3.544 0.757 1.18 3.512 3.567 3.519

문화시설 1 5 3.638 0.676 1.29 3.575 3.686 3.583

보행환경 1 5 3.548 0.689 1.31 3.535 3.535 3.589

야간안전 1 5 2.974 1.059 1.16 2.767 3.012 3.064

교통

통근

특성

버스 1 5 3.895 0.724 1.53 3.827 3.957 3.810

지하철 1 5 3.898 0.789 1.45 3.887 3.902 3.898

교통약자 1 5 3.539 0.825 1.22 3.435 3.546 3.615

통근시간 1 3 1.559 0.596 1.64 1.415 1.589 1.615

통근환경 1 5 3.512 0.788 1.31 3.512 3.519 3.499

통근지역 0 1 0.521 0.500 1.59 0.605 0.494 0.510

근로

특성

근무지역 0 1 0.239 0.427 1.20 0.216 0.219 0.306

근로시간 0 1 0.733 0.443 1.10 0.741 0.776 0.624

직업만족 1 5 3.528 0.630 1.20 3.342 3.543 3.653

여가

특성

여가시간 0 1 0.386 0.487 1.16 0.439 0.355 0.414

여가생활 1 5 3.452 0.7088 1.29 3.339 3.474 3.499

건강상태 0 10 7.379 1.350 1.56 7.103 7.379 7.621

재정상태 0 10 6.320 1.512 1.48 5.887 6.288 6.773

성취

특성

계층이동 1 5 3.183 0.833 1.10 3.176 3.207 3.134

사회성취 1 5 3.281 0.923 1.20 3.140 3.309 3.338

표 2 기초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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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이었고, 최댓값은 1,000만 원 이상 구간이었으

며, 평균값은 450~500만 원 구간에 속하였다. 응답

자의 학력은 중학교 이하에서 대학원 이상까지 다양

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학력은 대졸 이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은 20에서 49세까지 분포하

고 있었고, 평균 연령은 약 32세였다.

주택 유형에서는 단독이 25.8%, 연립 등 기타 주택 

35%, 아파트 39.3%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주택점유 

유형은 자가 38.2%, 월세 등 23.7%, 전세 38.2% 수준

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거주지 아파트 가격은 

중위지역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등 녹지 만족도, 문화시설 만족도, 버스 만족

도, 지하철 만족도, 교통약자 배려는 다소 만족에 가

깝게 나타났고, 야간보행 안전도는 보통에 가까운 것

으로 확인되었다.

통근 시간의 평균은 30분 이상 1시간 이하인 구간

에 가까웠으며, 통근환경 만족도는 보통 수준, 통근지

역이 거주 구와 동일한 지역에 속하는 비율이 약 

52.1%였다. 근무지역이 강남 3구인 경우가 약 23.9%

였고,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이내인 경우가 73.3%, 

직업 만족도는 평균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이 충분한 상태가 38.6%, 여가생활 만족

도는 보통 수준, 건강 및 재정 상태는 보통보다 약간 

나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과 

사회 성취에서 본인의 노력 중요성은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소득수준별로 변수의 평균값 차이를 확인해 보았

을 때, 대부분의 변수에서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차이가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인 

DINK 의향은 하위소득에서 미세하게 큰 값(58.8%)

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개인 및 주거환경특성 변수를 보면, 하위

소득보다 상위소득에서 1인가구 비율이 약 2배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동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독립가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가구부채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큰 값을 가지고 있었다. 야간 안전 만족도의 경우 하

위소득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또한 모든 소득 유형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상위소득은 전세, 중위와 

하위소득에서는 자가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통통근, 근로, 여가특성에 포함되는 변수들인 거

주기간, 가구소득, 학력, 연령, 통근시간, 직업만족, 

건강상태, 재정상태 및 사회성취의 경우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로지스틱 모형

에서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를 지닌 변수들의 신뢰

도를 감소시키고, 선택 행동에 대한 기여도를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류시균 

2008).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서 3 미만의 

값이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3. 분석모형

미혼 여성 근로자의 결혼 후 출산하지 않겠다는 

DINK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범

주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가 범

주형인 데이터는 선형회귀모형의 가정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수 함수의 가정을 따르는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서원석 2019; 이다은, 오지

영 2024). 종속변수는 출산(0)과 비출산(1)이라는 이

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항로지스틱모형(Binary 

Logistic Model)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항로지스틱모형은 종속변수의 비선형을 가정하

므로 확률에 자연로그를 취한 변환값을 사용하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게 된다(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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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최혜진 2018; 강상준 2023). 즉 이항 로지스

틱모형은 독립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의 값 

1을 선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 아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김순귀, 정동빈, 박영술 2012).

     ⋯   ⋯

exp⋯ 

exp⋯ 

exp 

exp 
식 

Ⅳ. 실증분석 결과

1. 모형구성 및 적합도 검정

본 연구는 서울로 통근을 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DINK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수준을 하위, 중위, 상위로 구분한 

뒤 이를 각각 모형화하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53

만 원, 중위소득 267만 원, 여성의 평균 소득이 27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소

득인 250만 원 미만을 하위소득 구간, 중위임금 수준

인 25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인 구간을 중위소득 

구간, 350만 원 이상인 구간을 상위소득 구간으로 설

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체모형과 세 개의 

소득수준 모형(하위소득모형, 중위소득모형, 상위소득

모형) 등 총 네 개의 모형을 실증분석에 적용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Pseudo R2 값은 0.148~ 

0.333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모형에서도 회귀분석

과 마찬가지로 결정계수 R2 값을 통해 모형의 설명력

을 판단할 수 있지만,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회귀모형의 중요한 가정인 오차의 등분산성

(Homoscedasticity)을 만족하지 않는다(홍세희 2019). 

따라서 로지스틱모형의 R2 값은 종속변수의 값에 따

라 변화하므로 결정계수를 통해 의미 있는 해석을 하

기 어렵다(Cohen, Cohen, West and Aiken 2003). 

또한 로지스틱모형의 결정계수인 R2 값은 대체로 작

은 값을 가지므로 결정계수가 모형설정 단계에서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단지 참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Hosmer and Lemeshow 2000; 김순귀 2022).

Pseudo R2과 더불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로그가능도(Log-likelihood)의 경우 절편(Intercept)

만을 포함한 모형 값보다 낮은 값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2. DINK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 후 비출산

(DINK)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들은 대체로 모든 특성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를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특성의 경우 1인 가구

일 때 결혼 후 비출산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에서 발표한 여성 1인 가

구의 생활조사 리포트자료를 보면, 1인 가구 중 청년

층(19~34세)에 속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자기돌

봄과 건강 유지에 할애하는 활동 시간이 더 길게 나타

났다. 그리고 여성 1인 가구가 여가 및 배움을 통한 

본인 삶의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생활 특성으로 인하여, 결혼 

이후에도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희생보다 개인 삶의 

만족을 향상할 수 있도록 DINK 의향이 나타나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채가 존재할 때도 비출산 의

향이 높았는데, 이는 양육비용과 관련이 있다. 2018

년부터 2022년까지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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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약 65만 원 수준으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은 약 26.9%였다(최효미, 이정원, 조미라, 우석

진 외 2023). 이는 가구소득의 약 1/4을 추가 지출하

게 하는 요인이 바로 자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채

가 있는 가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느

끼기 때문에 비출산 의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 또한 자녀와 관련한 직접 및 간접 

비용 증가가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Becker and Robert 1988; 

Sleebos 2003; Gauthier 2007).

주거환경특성에 포함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아닌 유형에 거주할 때, 자가 거주에 비해 임차(전세)

일 때 출산 의향보다 DINK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선행연구 역시 같은 맥락의 결과(이

다은, 서원석 2021)를 도출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양호한 주거환경과 거주 안정성이 확보될 때, 결혼 

후 출산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결과는 전세와 자가 유형 간의 상대적 비교 결과

이므로 결혼 후 출산 의향과 주거형태(자가보유율 등) 

간의 세부적 관계를 파악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야간보행의 안전도가 높아

질수록 DINK 의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지 

주변의 안전한 환경이 출산 의향에 중요하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교통통근특성에서 직주근접(통근지역)은 결혼 후 

출산을 더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 

및 가사 책임감이 여성의 통근 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Lee and McDonald 2003)이라는 점에서 통근 

시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버스와 같은 대중교

통 수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DINK 의향이 높아

진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밝힌 

통근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요인(진은애, 진장익 

2017; 전혜란, 전명진 2020; 유동균, 정현, 2022)으로 

변수
전체모형

Coefficient Odds

개인

특성

거주기간 -0.005 0.995

1인가구 0.579*** 1.784

반려동물 -0.080 0.923

가구부채 0.224* 1.251

가구소득 0.007 1.007

학력 -0.031 0.969

연령 -0.012 0.988

주거

환경

특성

단독 0.352** 1.436

연립 등 0.437*** 1.548

아파트 Reference

자가 -0.348** 0.706

월세 등 -0.128 0.880

전세 Reference

가격 0.092 1.096

공원녹지 0.036 1.037

문화시설 0.029 1.029

보행환경 0.021 1.021

야간 안전 -0.160*** 0.852

교통

통근

특성

버스 0.307*** 1.360

지하철 -0.041 0.960

교통약자 -0.233*** 0.792

통근시간 -0.086 0.918

통근환경 0.051 1.052

통근지역 -0.551*** 0.576

근로

특성

근무지역 0.245* 1.278

근로시간 -0.378*** 0.685

직업만족 0.034 1.034

여가

특성

여가시간 0.367*** 1.443

여가생활 0.164* 1.179

건강상태 -0.095* 0.909

재정상태 0.075* 1.078

성취

특성

계층이동 0.230*** 1.259

사회성취 0.109* 1.115

N 1,452

Log-Likelihood

(Intercept-only)

-904.213

(-989.102)

Pseudo R2 (Nigelkerke) 0.148

주: ***p<0.01, **p<0.05, *p<0.1.

표 3 전체모형 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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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통근환경은 결혼 후 

현재의 삶을 지속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즉 결혼 후 여성 근로자의 삶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데 있어 통근환경이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 만족도와 결혼 

및 출산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특성에서는 근무지역과 근로시간이 유의하였

는데, 2021년 기준 사업체와 종사자가 서울시의 

21.6%, 29.3%에 달하며, 양질의 일자리와 각종 편의

시설이 밀집(유기현 2023)해 있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근무할 때 DINK 의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은 높은 

임금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도 높다(경향

신문 2023)는 점에서 결혼 후에도 현재의 경제적 여

건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의사가 이와 같은 결과의 원

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 후 출산은 경

력단절과 근로소득 감소의 위험성을 높인다(김영옥 

1999; 민연경, 이명석 2013; 박정열, 손영미, 오세숙 

2014; 원숙연, 최윤희 2018)는 점도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시간은 기존 연구(손지

현 2020)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주 5일 8시

간인 법정 근로시간이 지켜질 때 결혼 후 출산 의향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수록 DINK보다 출산 의향이 높아졌다. 여성의 임신

과 출산에 대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신체

적, 정신적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및 여건이 증대되

면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

고 있다(김도희 서원석, 2020).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여가시간이 충분하고, 여가생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수록 결혼 후 비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재정적인 여유 및 만족

감이 여가활동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DINK 의향을 높이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의 과정 안에서 본인의 능력

을 통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느끼게 되면 출산 의향

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신 및 출

산을 사회적 성취와 개인적 만족과 비교하여 높은 기

회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여대생 대상의 조사에서 결혼

과 출산보다 고등 교육을 받고, 본인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oros 2017).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탈피, 자아실현의 욕구 등 복합적 요인

으로 인한 여성의 인식 변화가 DINK 의향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DINK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별 요인

소득수준모형(하위소득, 중위소득, 상위소득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미혼 여성 근로자의 

DINK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표 4> 참조).

개인특성의 경우 소득과 부채 그리고 반려동물 소

유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하위

소득 여성 근로자는 부채가 많아질수록 결혼 후 비출

산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 미혼 가구의 결혼 후 DINK에 대한 인식은 주로 

중위소득 근로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 및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소유 여부는 

상위소득 계층에게서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었다. 동물과 인간의 상호교감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Hiroko and Tanji 2010; 문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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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달성한 상위소득 근로 여성은 반려동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 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나며, 결혼 후 출

산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대체로 비아파트 거주가 

DINK 의향을 높이는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점유

변수
하위소득모형 중위소득모형 상위소득모형

Coefficient Odds Coefficient Odds Coefficient Odds

개인

특성

거주기간 0.014 1.014 -0.009 0.991 -0.006 0.994

1인가구 0.512 1.669 0.879*** 2.408 -0.177 0.838

반려동물 0.171 1.186 -0.036 0.964 -0.657** 0.509

가구부채 0.584* 1.793 0.041 1.042 0.185 1.203

가구소득 0.021 1.021 0.041 1.042 -0.066 0.936

학력 -0.246 0.782 0.309 1.362 -0.112 0.894

연령 -0.012 0.989 -0.007 0.993 0.020 1.020

주거환경

특성

단독 -0.298 0.742 0.467** 1.595 0.380 1.462

연립 등 0.967*** 2.630 0.273 1.314 0.525* 1.690

아파트 Reference

자가 -0.509 0.601 -0.335 0.715 -0.729** 0.483

월세 등 0.090 1.094 -0.056 0.945 -0.219 0.803

전세 Reference

가격 0.134 1.143 -0.018 0.982 0.502** 1.652

공원녹지 0.156 1.169 -0.002 0.998 -0.095 0.909

문화시설 -0.081 0.922 0.048 1.049 0.326 1.385

보행환경 0.348 1.417 -0.114 0.892 0.081 1.084

야간 안전 -0.338** 0.713 -0.027 0.973 -0.422*** 0.656

교통통근

특성

버스 0.151 1.163 0.309** 1.362 0.328 1.388

지하철 -0.101 0.904 0.047 1.048 0.080 1.084

교통약자 -0.247 0.781 -0.333*** 0.717 -0.067 0.935

통근시간 -0.032 0.968 -0.271 0.762 0.493* 1.637

통근환경 0.065 1.067 -0.053 0.949 0.460** 1.584

통근지역 -0.802** 0.449 -0.487** 0.615 -0.478 0.620

근로

특성

근무지역 0.377 1.458 0.366* 1.443 -0.274 0.760

근로시간 -0.915*** 0.401 -0.265 0.767 -0.600** 0.549

직업만족 0.244 1.276 0.171 1.186 -0.305 0.737

여가

특성

여가시간 0.345 1.412 0.308* 1.361 0.470 1.600

여가생활 0.124 1.132 0.146 1.158 0.187 1.206

건강상태 -0.109 0.897 -0.109 0.897 -0.033 0.967

재정상태 -0.180 0.835 0.098* 1.103 0.347*** 1.415

성취

특성

계층이동 0.016 1.016 0.149 1.160 0.648*** 1.912

사회성취 -0.033 0.967 0.188** 1.207 0.185 1.204

N 301 808 343

Log-Likelihood

(Intercept-only)

-173.044

(-203.947)

-497.657

(-551.119)

-185.074

(-233.944)

Pseudo R2 (Nigelkerke) 0.250 0.167 0.333

주: ***p<0.01, **p<0.05, *p<0.1.

표 4 소득수준모형 실증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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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상위소득 계층이 전세보다 자가에 거주할 때 

DINK 의향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춘 곳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비해 비

용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강정희 2010). 

이러한 결과는 상위소득 여성 근로자는 주택을 매입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점유 유형에 영향을 받

고, 하위와 중위소득 근로자는 점유 유형보다는 주택 

유형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에서 최저주거기준

의 미달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김용창, 최은영 

2013), 보편적으로 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고 인식되는 연립 등에 거주할 때 DINK 의향이 높아

짐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위소득 계층은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결혼 후 비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야간활동의 안전성은 

하위와 상위소득 계층에서 결혼 후 출산 의향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중위소득 계층의 경우 유의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소득수준 계층과 동일한 방향

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버스와 같은 통근교통 만족도와 교통수단 약자 배

려 수준과의 DINK 의향 관계를 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모형에서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의성은 중위소득 계층에게서만 나타났다. 반면 통

근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인 결과가 나

타났는데, 먼저 통근 시간과 통근환경 만족도는 유일

하게 상위소득에서만 유의했다. 그러나 하위소득과 

중위소득 계층에게서는 통근 시간이 아닌 통근지역

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계층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주근접의 개념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다음으로 근로 특성을 살펴보면, 근무지역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강

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근무할 때 비출산 

의향이 커지는 것은 중위소득 계층이었다. 근로시간

은 대체로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짧을수록 DINK 

의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여가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시간이 충분할수록 

DINK 의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중위소

득 계층에게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재정 상태

의 경우 중위소득과 상위소득 계층에게서 유의한 요

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취특성 가운데 본인의 계층이동 가

능성은 상위소득, 사회 성취에서 본인 노력의 중요성

은 중위소득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상위소득에서 본

인 계층이동 가능성 변수의 승산비가 높게 나타나 상

위소득 여성 근로자의 결혼 후 출산 의향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여성의 

결혼 이후 비출산(DINK)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

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서베이 자료

를 활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부터 49세까지

의 미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 후 출산 의향에 

관한 영향요인을 소득수준별로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자 거주하는 여

성 근로자일 경우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에 대해 회의

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소득 

여성 근로자가 이러한 경향을 더 보였는데, 미래 소득

향상에 대한 기대 및 가능성이 그와 같은 결정에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존 연구를 통해 가계부채는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는데, 

본 연구 역시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채가 DINK 의향

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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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와 자가 거주 

여부가 DINK 의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점유 유형은 상위소득, 주택 유형은 하위와 

중위소득 여성 근로자에서 DINK 의향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생활의 안전성 및 배려가 DINK 의향을 낮추

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

히 안전성은 하위와 상위소득에서, 배려는 중위소득

에서 더 유의하게 나타나 소득계층별로 느끼는 생활

편의성과 그에 따른 출산 의향은 차별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근로조건과 관련해 통근 여건 및 근로시간

이 만족스러울 때는 출산에 대한 의향이 높아졌지만, 

중위소득 여성 근로자가 양질의 직업에 종사할 때 오

히려 DINK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간 빈곤이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요

인이라는 점과 양질의 일자리가 DINK 의향과 밀접하

게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워라밸이 지켜지고(충분한 여가시간 

및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의 충족), 재정적 만족, 사회

적 성취와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DINK 의향이 나타났다. 해당 요인들은 하위소득에

서는 유의하지 않고, 중위 및 상위소득 유형에서 유의

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일과 여가의 균형,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사회적 성취가 개인의 삶에 중요

하게 작용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상

의 변화는 앞으로 DINK 가구가 일반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산을 통해 느끼는 가족의 유대감 및 행복

감이 개인의 발전과 자유의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도달할 때, 사회적으로 비출산 의향이 낮아질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미혼 여성 근로자의 일과 출산의 병행이 쉽지 

않고, 출산 후 일자리 보존에 대한 어려움은 결혼 후 

비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긴 출퇴근 및 업

무시간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는 출

산 정책에 있어 직주근접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시

사한다. 또한 양질의 직업이 출산 후에도 잘 유지됨과 

동시에 근로시간의 조절을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도

록 제도적 관심을 두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 주거정책을 

통해 미혼 여성 근로자의 DINK 의향을 낮출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는 

자가 거주를 할 수 있는 방안, 저소득 가구는 해당 

세대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

거 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지원 

한도액의 상향과 더불어 거주기간 연장 자격을 자녀 

출산 여부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및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한계와 보완점도 존재한다. 우선 서울시 거주 

미혼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결혼 

후 비출산 요인을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표본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결혼 후 비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다양한 위계적 특성이 

DINK 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고려한 분석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2023 

서울서베이에서 DINK 의향과 관련한 문항이 처음 

신설되었는데, 향후 누적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결

혼 후 비출산에 대한 장기적 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보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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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서울에서 거주하며 취업 활동을 하는 미혼 근로 여성의 

소득수준별 결혼 후 비출산(DINK)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 여성 근로자일 경우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채가 DINK 의향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와 자가 거주 여부가 DINK 의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유 유형은 상위소득, 주택 유형은 하위와 중위소득 여성 

근로자에게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넷째, 생활의 안전성 및 배려가 DINK 의향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섯째, 통근 여건 및 근로시간이 만족스러울 때는 출산에 대한 의향이 

높아졌지만, 중위소득 여성 근로자가 양질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오히려 DINK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째, 워라밸, 재정적 만족, 사회적 성취와 계층이동의 가능성은 중위 및 상위소득 미혼 

여성들의 DINK 의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 출산 가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 출산 후 양질의 일자리 보존, 근로시간의 유연성,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출산, 딩크, 근로여성, 미혼여성, 소득격차, 이항로지스틱모형




